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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28회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시험지(2교시)

 이름 :  학교명 : 감독 확인

 응시번호 : □□□□-□-□□□□  

◆ [가]와 [나]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내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삼촌 농장에 보냈다고 원망하고 짜증이 났는데.

 “가끔……. 아버지가 살다간 땅에서 사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겠냐. 그래서 더 열심히 농장을 꾸려 나가려고 한다.  

 내가 천성이 낭만주의자이고 세상살이 바쁠 것도 없으니까 되도록 자연스럽게 꾸려 가려고 해.”

 삼촌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삼촌을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와 엄마는 뭐든 분명하고, 깔끔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지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엄마 아빠의 기대에 맞추는 게 너무 힘겨웠다. 마치 내

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인지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도 점점 흥미를 잃었다. 내

년이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이런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어쩌

면 학교에서 부적응자로 찍힐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후유!”

 나도 모르게 갑갑한 마음이 터져 나왔다. 삼촌이 어깨를 툭 쳤다.

 “왜 한숨이냐? 하늘 무너지겠다. 무슨 걱정 있냐?”

 “그냥요.”

[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 준 곤충 세계 도감 책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온갖 곤충  

 들이 사는데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난 아무래도 동물이나 곤충 이런 데 관심이 있나 봐요.”

 내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 보여 주자 삼촌은 눈여겨보지 않고 단숨에 주르륵 넘겼다.

 “배고프겠다. 우선 고구마 삶은 거 먹어라. 삼촌이 맛있는 밥상 준비할게.”

 고구마를 먹는데 자꾸 목이 메었다. 삼촌이 주스를 따라 주었다. 농장에 온 걸 실감할 수 있는 간식이었다.

 “난 책은 좀 골치 아프더라. 그냥 주위에 사는 곤충들을 보면 되지 뭐 책으로 비교해 보냐.”

 “그래도 책으로 봐야지 머리에 정리 정돈이 잘 되죠. 좀 더 깊이 연구의 목적이라고나 할까! 혹시 알아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기록해 두면, 나중에 큰 자료가 될 수 있고, 연구자가 될 수도 있죠. 나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고 싶어》 중에서 -     

1. [가]와 [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써 보세요.

2. 1번에 쓴 내용이 행복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지금

  행복하고 싶어》의 독서 감상문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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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됩니다.) 

   1) 학교, 반, 이름은 쓰지 마세요.

   2) 첫째 줄에는 책 제목이 아닌 내 글의 제목을 쓰고 둘째 줄부터 본 내용을 쓰세요.

   3) 정해진 분량을 지켜 쓰세요. (1,000자 정도)

200자

4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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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자

800자

1,000자

1,100자


